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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사진 10:30 이후 배포 2025. 10. 2.(목)

조달청-국민권익위, 공공조달 청렴문화 확산 ‘상호 협력’

- 투명·공정한 조달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(MOU) 체결 … 청렴교육·홍보 활성화
- 연간 225조원 거래 규모 … GDP 9% 차지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청렴성 강화

조달청(청장 백승보)과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)는 10월 2일 조달청 

대회의실에서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 및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

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<사진 별첨>

이번 협약은 조달기업인 민간영역에도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

교육·홍보를 활성화하여 기업 윤리경영 자율실천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시장

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양 기관은 ▲청렴교육 활성화, ▲반부패·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,
▲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, ▲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

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특히, 각 산하 교육기관
1)
에서 운영 중인 반부패·청렴 교육과목에 각 교육

기관의 전문강사를 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,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

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, www.g2b.go.kr)를 통해 조달기업 등 이용자들에게 

반부패·청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렴교육·홍보에 중점을 두었다.

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24년도 기준 연간 22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

생산(GDP)의 9%에 달하며, 그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45조원

으로 64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60만여 조달기업들과 7만여 수요기관들이 

이용 중이다.

1) 국민권익위는 반부패·청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‘청렴연수원(충북 청주시 소재)’을, 조달청은 공공조달 
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‘공공조달역량개발원(경북 김천 소재)’을 산하에 두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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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승보 조달청장은 “그간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

조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다”며, “이번 업무

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와의 활발한 협조와 

상호 교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로 이어지길 기대

하면서 공공조달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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